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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 8월 25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클라우드보안인증
(CSAP) 받은 9개 기업과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

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구센터에서 진행되며, 클라

우드보안인증(CSAP)
* 을 받은 9개 기업이 참여한다. 

*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

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인증 수행

※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업체(9개) : 케이티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가비아,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스마일서브, 삼성에스디에스, 더존비즈온, 엘지헬로비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증획득 순)

 ○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형 모델 추진 방안 설명과 그에 따른 민간

기업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민간기업이 참여 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될 대구센터의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향후,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기준과 추진 방법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민관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에 필요한 보안 요건 등이 이미 갖춰져 있는 국가

시설을 이용해 클라우드 기업들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으로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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